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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인)

주    문

  한민국 국회는 2000년 6월 15일이 분단 극복을 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반목과 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역사  기를 마련

한 날로서, 이 세 와 다가올 세 가 그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

고 계승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정부가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구한다.

  2. 국회는 정부가 매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것을 구한다.

  3. 국회는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산을 확보할 것을 구한다.

제안이유

  남과 북은 1972년, 분단 이후 최 로 자주·평화·민족 단결의 3  

원칙을 담은 역사 인 ’7.4 공동성명’에 합의하 고, 1991년 12월 13일 

화해  불가침, 교류 력 등 보다 구체 인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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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를 채택하는 등 민족 분단의 실을 극복하기 한 부단한 노력

을 기울여왔다.

  이와 같은 오랜 노력과 정성이 거름이 되어 2000년 6월 남북은 

마침내 정상 회담을 통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만에 분단의 시 를 종

식하고 화해와 력의 ‘6.15 시 ’를 활짝 열었다. 이로써 7천만 민족

이 간 히 열망하던 한반도 평화와 번  나아가 통일에 한 감격

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빛나는 민족의 통일의지로 일구어 낸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 으로 해결하

자는 소 한 합의 아래, 남북 간의 화해· 력 뿐만 아니라 동북아 

체의 평화와 번 에까지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남과 북은 평화와 번 의 공동 목표를 실천하기 하여 이산가족의 

상 , 강산 , 개성공단, 경의선 복원 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문

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력과 교류를 통하여, 끊어진 민족

의 맥을 다시 잇고 한반도를 비옥한 번 의 땅으로 일구는 민족 

단결의 새 역사를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100년간의 우리 민족과 후세의 운명이 결정

되는 이 차 한 시 에, 국외 으로는 유력한 국가들의 거 한 힘과 

이해 계가 그리고 국내 으로는 우리가 가진 분단  사고와 냉  

결 의식이 우리로 하여  다시 100년 의 비극  민족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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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손으로 민족의 생명을 수호하고 조국의 

번 된 미래를 개척하여 한반도를 7천만 겨 의 평화와 번 의 땅으

로 만들기 해서는, ‘6.15’에 담긴 역사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  단계로 가일층 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족의 일치된 뜻이다.

  특히 ‘6월 15일’은 최근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의 일  격변기를 맞

아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  정신을 되새기고 민족 자결의 숭고한 힘

을 모아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하여 남과 북의 온 겨 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기에 마땅한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 「각종 기념일 등에 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민족 평화통일의 역사 인 날인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일’로 지정하고, 매년 남북 화해와 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한 소

한 발자취들을 되돌아보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여 

민족  지와 무궁한 지혜로 통일의 시 를 열어가는 뜻 깊은 행사

를 안정 으로 개최하도록 하고자 한다.


